
반도체 확산․식각공정이 “백혈병”
서울행정법원, 기흥3라인 인과관계 인정 … 유해화학물질 장기노출

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(삼성반도체)에 근무하던 직원이 유해 화학물질과 전리 방사선에 장기간 노출된 것

이 백혈병 발병의 한 원인일 수 있다고 추정한 근거에 관심이 쏠린다.

서울행정법원은 2006년과 2007년 숨진 이모씨와 황모씨 등 2명에게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발병한 것은 삼

성반도체 기흥사업장 3라인에 근무한 것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6월23일 인정했다.

3라인에서 실리콘 원판(웨이퍼)을 반도체로 만드는 공정 중 확산(Diffusion)과 습식식각(Wet Etching) 업무

등을 1년8개월-10년간 담당했기 때문이다.

법원은 근무한 곳과 환경이 유사한 기흥사업장 5라인에서 2009년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작업환경을 측정한

결과 모두 99가지 화학물질이 사용됐고 확산공정에 13가지, 습식식각 공정 중 세척작업에 10가지 화학물질이

사용됐음을 인정했다.

23가지 중 아르신, 황산 등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발암성 물질과 백혈구 감소증을 일으키는 포스핀이 포함

됐으며 확산공정의 전 단계인 감광공정에는 백혈병 위험인자인 벤젠(Benzene)도 검출됐다.

법원은 설비가 밀폐돼 있어 유해 화학물질이 모두 배출됐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다른 공정에서 배출된

유해 화학물질에도 작업자가 노출됐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.

또 삼성반도체는 2006년 6월에야 유기화합물 감지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이씨 등이 근무할 당시 기흥사업장 3

라인의 시설이 가장 노후화돼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최근 측정치보다 더 많은 유해 화학물질에

노출됐을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을 내렸다.

함께 소송을 제기한 3명에 대해서는 기흥사업장의 다른 라인이나 온양사업장 등에서 절단, 도금 등 공정에

근무했으나 해당 공정에서는 유해 화학물질이 사용되지 않았거나 지속적으로 노출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

로 근무와 백혈병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.

현재 삼성반도체 등 삼성전자 계열사에 근무하다 백혈병 등 희귀질병에 걸렸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승인

신청 등을 한 사람만 1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

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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